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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복지과

∙과장 윤영중, 사무관 김교준
∙☎ (044) 201-3862, 3868

물류정책과
∙과장 이성훈, 사무관 곽병철 
∙☎ (044) 201-3993, 3998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
∙과장 고광훈, 사무관 김남진, 전문위원 김상현
∙☎ (044) 202-7722, 7726, 7732

경찰청 교통안전과
∙과장 한창훈, 경정 김주곤, 경감 김신권
∙☎ (02) 3150-2052, 2152, 0637

보 도 일 시
2020년 4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4.27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배달 오토바이의 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. 

◈ 오토바이 배달원 단속 강화, 공익제보단 운영 및 교육 확대

◈ 배달 중개업자의 안전조치 지도, 중개업자-배달원 간 표준계약서 도입

◈ 오토바이 안전 캠페인 확산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・운영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

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,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

「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ㅇ 지난 ‘18∼’19년간 정부는 부처 합동 “교통안전종합대책(‘18.1)”을 통해

교통사고 사망자가 20%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,

* (‘16) 4,292(△7.1%) → (‘17) 4,185(△2.5%) → (’18) 3,781(△9.7%) → (‘19) 3,349(△11.4%)

- 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“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

줄이기 대책(’20.4.9)“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제도 개선, 시설 

확충,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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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코로나-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

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

전년 동기 대비 약 15% 증가(1월∼4.15일 기준, 잠정 107명→123명)하여,

 * 보행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% 감소, 고령자는 약 15% 감소, 화물차는 약 14% 감소

- 금번에 이륜차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

된 것이다.

□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.

①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

ㅇ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·중앙선

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,

-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

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.

ㅇ 이륜차의 신호위반,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버스·택시 

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

활성화 할 예정이다.

- 이를 위해 약 1,000명 규모의 “교통안전 공익제보단”을 구성하여

5.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,

- 또한,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(‘스마트 국민제보’)을 통한 공익제보도

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<교통안전 공익제보단>

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등 활용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이륜차 불법행위 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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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,

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

에서 교육 장소·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
- 수도권*에서 코로나-19 상황을 고려하여, 시범운영(’20.7, 잠정)후,

향후 전국적으로 확대(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)할 계획이며, 교육

이수자에게는 안전모・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.

     * 도로교통공단 8개 면허시험장(서울4곳, 경기3곳, 인천1곳), 교통안전공단 화성체험교육센터 

ㅇ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*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

하여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・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     * 서울(서초, 북창, 합정, 상암), 경기(수원, 성남, 안산, 광주, 하남), 광주(1곳), 제주(1곳)

- 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, 쉼터에서 

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.(’20.6)

② 이륜차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

ㅇ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·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

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

안전보건법이 ’20. 1. 16일부터 개정·시행됨에 따라,

-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,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.

ㅇ 또한,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, 안전장비 

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.

ㅇ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

안내,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하여 관련

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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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이륜차 안전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 강화

ㅇ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*을 제작하여 주거지역 등에 

현수막을 설치(’20.5)하고,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.

     * 당신의 여유가 배달원의 생명을 지킵니다./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!

ㅇ 또한,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

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・운영(’20.5)할 계획이며,

-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, 홍보・교육방안, 기타제도 

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
     * 국토부, 고용부,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, 안전보건공단, 도로교통공단, 배달앱사, 배달대행업체 등

□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최근 코로나-19로 인해 배달

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%

증가하였다.”면서, “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

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

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교통안전복지과 김교준 사무관(☎ 044-201-386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